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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의 가치를 '차오르는 달'에 담다…
「2026 조달청 '일상 체감' 크리에이티브 공모전」 ‘대상’ 수상

 - 국민들의 새로운 시선으로 일상과 연계된 공공조달의 가치 조명
 - 영상, 웹툰, 이미지 부문 총 10개 수상작 발표

공공조달의 역할과 가치를 '차오르는 달’이라는 감성적인 상징으로 풀어낸
최원서 씨의 작품이「2026 조달청 '일상 체감' 크리에이티브 공모전」
에서 대상으로 선정됐다. 조달청은 6월 2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시상식을
개최하고, 최종 선정된 10개 팀에 상장과 상금을 수여했다.

이번 공모전은 '오늘을 지키고, 우리의 내일을 잇다'라는 슬로건 아래,
평범한 일상 속에 깊숙이 자리한 공공조달의 중요성과 역할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참신하게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결과 영상, 이미지, 웹툰
부문에 걸쳐 총 45개의 참신하고 번뜩이는 작품이 접수되어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확신할 수 있었다.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대상 1개,
최우수상 3개, 우수상 6개로 총 10개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영예의
대상을 수상한 최원서 씨의 영상 작품 「차오르는 달, 채워가는 조달」은
우리 사회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국민의 안전과 일상을 책임지는 공공
조달의 든든한 가치를, 어둠을 밝히며 서서히 ‘차오르는 달’의 모습으로
아름답고 감성적인 은유로 표현해 심사위원들의 깊은 공감과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에는 ▲영상 부문 김우민 씨의 ‘오늘을 지키는 조달, 내일을 여는
이유’ ▲이미지 부문 김기만 씨의 ‘24℃의 조달’ ▲웹툰 부문 임평우 씨의
‘조다온의 특별한 발견’ 등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외에도 우수
상에는 영상 부문의 임은수, 이연경 씨, 이미지 부문의 김준석, 최병렬 씨,
웹툰 부문의 장혁, 이동수 씨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 2026 조달청 ‘일상 체감’ 크리에이티브 공모전 수상작 >

수상 구분 수상자 수상작
대상(1개) 영상 최원서 차오르는 달, 채워가는 조달

최우수상
(3개)

영상 김우민 오늘을 지키는 조달, 내일을 여는 이유
이미지 김기만 24℃의 조달
웹툰 임평우 ‘조다온의 특별한 발견’

우수상
(6개)

영상
임은수 조달청이 역동적인 미래를 그려갑니다
이연경 오늘 조달, 내일 맑음

이미지
김준석 당연한 하루의 뒤편
최병렬 깨끗한 대한민국을 조달합니다 

웹툰
장혁 운이 아니야

이동수 평범한 일상을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

대상을 차지한 최원서 씨는 “이번 공모전을 준비하며 공공조달이 우리
일상 가까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전하고자 했는데 그 가
치를 국민과 함께 공감할 수 있어 너무 기쁘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 <붙임> 「2026 조달청 ‘일상 체감’ 크리에이티브 공모전」 대상작 : 차오르는 달, 

채워가는 조달

강성민 차장은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시선으로 풀어낸 공공조달의
이야기는 그 어떤 정책 홍보보다 깊은 울림이 있었다”며, “조달청이 우리
삶과 얼마나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지 생생하게 확인한 만큼, 앞으로도
혁신과 도전을 통해 국민의 평범하지만 눈부신 일상을 더 낫게 바꾸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공모전 수상작은 조달청 유튜브 및 SNS 채널에 게재하여
공공조달의 가치를 알리는 국민 소통 콘텐츠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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